
1. 서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8년 만에 설상종목

최초로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이상호 선수는 어깨 부상

으로 인하여 2020년 FIS(Federation Internationale 

De Ski) 스노보드 월드컵에 참여하지 못했다. 

선수들은 훈련과 시합상황에서 많은 부상을 경험하

며, 특히 엘리트선수들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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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수 알파인스노보드 선수들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방법을 채택하여 그들의 부상요인을 심리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후보팀 경력 등 다양한 입상 경력을 가진 우수 

알파인스노보드 선수 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수 알파인스노보드 선수들의 부

상요인 중 심리적 관점의 요인에서는 ‘특성불안’, ‘성격특성’, ‘주요타자기대’, ‘능력과 기대의 불일치’, ‘부상 트라우마’의 

5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5개 심리적 부상요인은 연구대상자의 원자료를 사례 중심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실증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면담자료는 미래의 알파인스노보드 선수들 및 코치진들에게 부상에 관련한 심리적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더 나아가 부상에 대한 예방 및 대책 수립에 관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이러한 모든 자료는 국내 설상 종목의 운동선수들의 경기력과 운동선수로서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

를 가져다주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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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opt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alpine snowboard athlete 

to analyze their injury factors in depth from a psychological perspective. Therefor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four outstanding Alpine Snowboard athlete,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mong 

the factors of the injury of Alpine snowboard athlete, the psychological point of view was derived from 

five factors: 'Trait Anxiety', 'Personality Characteristic', 'Expectancies of Significant Others, 'Discrepancy 

between ability and expectation' and 'Trauma Injuries'. The five psychological injury factors have expressed 

the raw data of the subject in a case-oriented manner, and empirical and field-oriented interview data will 

enable in-depth analysis of psychological factors related to injury to future Alpine snowboard athlete and 

coaches.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s for injury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ll data can be 

used as a basis for positive effects on the quality of life of athletes and athletes in winter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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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높이고 많은 양의 훈련을 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높다[1]. 미국에서는 매년 스포츠상황에서 

2,500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

며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521명의 스키선수들을 인터뷰 

한 선행연구에서는 알파인 스키선수 중 28%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고 보고되고 있다[2].

스포츠 상황에서의 부상은 스포츠 상해, 스포츠 손

상, 운동 상해 등과 같은 용어로 혼용되고 있으며 일시

적 또는 영구적으로 신체적 장애와 운동 기능의 억제를 

초래하는 신체에 대한 외상을 의미한다[3]. 이러한 부상

은 훈련방법의 과학화, 장비의 개발, 부상에 대한 지도

자와 선수의 인식개선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상황에서 

부상발생빈도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4]. 또한 부상은 선

수의 육체적, 정신적 측면은 물론 경기력 및 재정적 측

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수 엘리트 선수의 경

우 소속팀과 국가적인 운영 전반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5].

스포츠부상과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1990년 초 미국

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6-11] 등의 연구자들은 스포츠선수들과 다양한 운동

종목에 대한 부상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에서의 스포츠부상연구는 대부분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관점에서 부상의 재

활 및 예방에 대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스포츠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부상에 대한 인식, 고통극복, 대처

를 주제로 연구가 소수 진행되었다[12].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태권도 시범에서 부상유발요인 탐색 연구를 

진행한 김종수[13]연구에서는 심리적 요인, 신체적 요

인, 기술수행 요인으로 분류하여 탐색하였으며, 조정선

수의 운동상해 요인을 연구한 황우석 등[14]연구에서도 

지도자, 환경, 심리적으로 요인을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그밖에도 김한범, 권순용[12], 전혜령 외 4인[15]등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요인들을 관점으로 부

상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폭넓은 연구들은 선수와 지도자에게 부상에 

관한 정보와 이해를 확장시키는데 상당부분 기여하였

다. 하지만 부상의 요인이 매우 포괄적이며 선수의 관

점, 환경적 관점이 혼재되어 특정 관심 영역을 심도 있

게 이해하는데 다소 연구의 제한점이 있었다. 특히 선

수들의 부상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생리학적 

관점이나 역학적 관점에서의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는 

많았으나 심리학 관점에서의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소수였으며 연구가 진행되더라도 매우 적은 양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스포츠심리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Weinberg & Gould[3]

는 부상 요인을 세분화 하여 선수들의 심리적 관점에서 

부상요인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특히 운동선수들의 

성격문제, 생활스트레스문제, 사회적문제 등 을 요인으

로 꼽고 있으며 부상이 심리적 요인과 상관관계를 이루

고 있다고 나타냈다. Andersen & Williams[16]의 연

구에서는 선수가 잠재적으로 긴장할 수 있는 경쟁상황, 

중요한 연습, 부진한 경기력은 부상을 일으킬 수 있고 

선수가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상

을 야기할 수 있다고 논의 하였으며, 심리기술훈련(목

표설정, 이완 등)을 잘 발달시키는 사람은 부상을 입을 

확률과 스트레스를 모두 줄인다고 하였다. Ford, 

Ekiund & Gordan[17]은 스트레스가 높은 운동선수

들과 부상에 대한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스

트레스가 더 낮은 선수가 부상확률이 더 낮다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Smuith et al[18]의 연구자는 부상은 낙

관주의, 자존감, 강인함, 성격 불안과 같은 성격 요인이 

운동선수들의 부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스포츠심리학관점에서의 선행연구들을 종합

해 보면 선수들의 부상은 매우 다차원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선수들의 심리적 요인들

도 부상과 무관하지 않음을 선행연구들은 보고하고 있

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심리적 

요인만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하

며 선수들의 부상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수준에

서 머무르고 있어 본 연구자는 심리적 부상요인을 심층

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알파인스노보드와 같이 스피드가 요구되는 스

포츠 경기는 미세한 실수에도 선수에게 중증이상의 부

상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19], 실제로 부상발생 빈도수

가 높은 알파인스노보드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

다. 알파인스노보드는 표고차 200 ~ 400m에서 대략 

550미터 길이의 코스에서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

하여 18개~25개(최대30개)의 기문을 통과하여 빨리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가 승리하는 경기이며 주로 스피

드와 회전, 카빙 턴의 기술을 이용하여 지형에 따라 속

도가 감속이 되지 않도록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경기이

다[20]. 알파인스노보드 부상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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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보면 알파인스노보드 선수의 중상건수를 제시한  

Florenes[2]의 연구, 201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의 한국 스노보드 선수들의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선행

연구 [21], 스키, 스노보드 참가자들의 상해비교분석에 

관한 연구[22], 스노보드 동호인의 운동상해에 대한 조

사연구[23] 등의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었다. 이처럼 아

직까지 스포츠 기능 및 환경에서의 부상발생 빈도가 높

고 부상발생시 중증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보고되는 알

파인스노보드 선수 부상에 관련한 논문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소수의 

연구들이 진행되더라도 역학적 관점의 부상연구 및 실

태보고의 연구만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심리적 부

상요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는 이루어지

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수 알파인스노보드 선수들을 대

상으로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그들의 심리적 부상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심리적 부상요인은 스포츠현장에서 선수들의 부상을 

일으키는 요인들 중 심리적인 측면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설상종목의 알파인스노보드 선수의 부

상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들의 부상 그리고 예방 측면에서 효율적인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

은 궁극적으로 국내 설상 종목의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과 운동선수로서 삶의 질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한체육회에 등록하여 6년 

이상 선수경험이 있는 우수 알파인스노보드 선수 4명

을 연구 참여자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Kleinert[24], 

Thompson, Vernacchia & Moore[25]의 연구절차

를 참고하여 최근 5년 동안 훈련과 연습, 경기 중 중증 

부상으로 인하여 7일 이상 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험

이 있는 선수로 선정하였으며 부상경험으로 인하여 은

퇴를 선택하게 된 은퇴선수로 선정하였다. 선수들의 평

균나이는 28.25세, 표준편차 2.21세이며 평균 선수경

력은 17년, 표준편차 2.16년으로 모두 부상으로 인하여 

수술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후보팀 경력으로 다양한 입상 경력을 가진 우수선수들

이다.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o Injury Age Career
Athletic

career

A

shoulder dislocation,

tibial fracture, finger 

fracture

29

National 

substitute 

player

15

B
shoulder dislocation, 

finger fracture 
25

National 

substitute 

player

17

C

shoulder dislocation, 

wrist, ankle, knee 

ligament rupture

30
National 

player
20

D

shoulder dislocation,

wrist ligament 

rupture,

finger fracture

29

National 

substitute 

player

16

* The names of the study participants are in alphabetical order.

2.2 자료수집방법

선수들 부상의 심리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질적 연

구 중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한 귀납적 

내용분석(inductivecontent analysis)은 연구관점의 

경험적 내용을 근거로 현상에 대한 구성요인들을 분석

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다[26]. 심층면담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은 구조화된 형태로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연령, 경력, 대표경력, 부상부위 등의 기초적 정보를 탐

색하였다. 부상관련 심리적 경험에 대한 인터뷰는 대부

분 반 구조화된 면담 형태로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선수

생활 시 경험하였던 훈련 및 시합상황에서 겪었던 부상

상황을 묻는 질문과 부상을 경험한 시기에 개인적, 환경

적으로 힘들거나 어려웠던 상황들을 질문문항으로 구상

하였다. 이러한 반구조화된 질문은 2명의 대상자를 사

전조사(pilot test)하여 도출하였다. 자료 수집은 1:1 개

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 하였으며 1차 심층면담 이후 자

료수집과정에서 불충분한 내용이 있거나 연구자의 주관

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2차면

담 및 전화나 메시지를 통한 간접 면담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우수 

알파인스노보드 선수로서 연구 참여자들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라포(rapport)형성이 되어있는 상황 이였으

며, 직접 연락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편한 장소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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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과 중요성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참여자 권리와 연구

윤리를 설명하였다. 모든 인터뷰 내용들은 녹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휴대전화 녹음기와 디지털 녹음기

(digital recorder)에 녹음하였으며, 면담시간은 

60~90분 정도 실시하였다. 

2.3 자료분석방법

녹음기에서 추출한 자료는 내용분석을 위하여 컴퓨

터의 한글 문서를 사용하여 전사(transcription) 하였

으며 A4용지, 총 36쪽의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녹음자

료를 전사할 때는 연구 참여자의 표현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녹취과정에서 표현에 문제되는 

철자, 띄어쓰기, 사투리 등 여러 가지 표기법 오류를 교

정하였으며 의미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7]. 전사된 자료들의 분석과 범주화는 Barkin, Ryan 

& Gelberg[28] 가 제시한 자료분석 방법에 따라 순환

적 과정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범주화하

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심리학교

수 1명, 질적 연구 경험자 1명, 스포츠 심리학 석·박사 

2명, 알파인스노보드 전문가 1명과 함께 두 번 이상 읽

고 녹음내용을 분석하였다. 

2.4 자료의 진실성검증

질적연구에서의 신뢰도 및 타당도는 활용한 자료의 

진실성에 의거하여 판단된다. 따라서 진실성 확보 위해 

Guba & Lincoln[29]이 제시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이론을 기초로 하였다.

2.4.1 연구참여자 확인

연구 참여자 확인(member check)을 이용하여 면

담을 마쳤을 때 면담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 연

구 참여자에게 확인하고 연구 참여자의 입장에서 원자

료를 정확하게 코딩하여 주제를 도출하였는지 확인 하

였다.

2.4.2 전문가협의    

스포츠 심리학교수 1명, 질적 연구 경험자 1명, 스포

츠 심리학 석·박사 2명, 알파인스노보드 전문가 1명과 

함께 주기적으로 토론을 실시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25개의 원자료에서 8개

의 세부영역으로 분류되었으며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

다.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Outcome of Inductive Analysis

Raw data Details area Factors

Blind weather
A slope that turns into ice

Gate invisible weather
weather perception

Trait Anxiety
The pressure of riding well in international competitions

The burden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performance
Pressure on the cost of overseas training

International Competitions

A desire to beat one's competitor
A voracious desire to win Competitive Spirit

Personality Characteristics 
Confidence from good grades

A conceited mind Excessive Confidence

A desire to be seen well to coach's
The coach's expectations

The coach's faith
Coach

Expectancies of 

Significant OthersParental opposition
Expectations of Athlete parents' performance

Parents' expectations for themselves
Parents' greed

Parents

Expectations for college admission
Expectations to be a member of the national team

A goal to enter a good university
The goal of maintaining the national team

Discrepancy between 

ability and expectation

Anxiety about past injuries
Poor condition due to injury
Blame oneself for an injury

Injury causes fear

Trauma Inj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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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특성불안

특성불안은 특정한 환경자극을 위협적인 것으로 혹

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고 이러한 자극에 대해 다

양한 수준의 상태불안으로 반응하는 경향성[30] 을 보

이는 것이 특성 불안이다. 귀납적 내용분석을 통해서 선

수들에게서 특성불안과 같은 현상들이 다수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1 날씨지각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경기장은 날씨가 안 좋아서 앞

이 보이지 않는 슬로프와 유독 얼음으로만 되어있는 슬

로프를 진짜 안 좋아해요. 과거에 심하게 다쳤을 때 꼭 

그랬거든요. 아이스(슬로프가 눈이 없고 얼음으로만 되

어있을 때)가 있을 때 유독 많이 다쳤던 것 같아요...(중

략)...눈이 아이스로 변하면 시합 전부터 마음이 불안하

고 긴장해요.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제가

과거 시합때 다친 경험도 있고 자신이 있는 설질이면 불

안 없이 라이딩을 할 텐데 제가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환

경이 되면 자신감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A선수).

제가 시합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는 제일 싫어하는 

날씨였어요. 시야도 가려서 코앞에 게이트도 보이지 않

는 날씨였어요. 저는 흐린 날을 진짜 싫어하고 특히 딱

딱한 눈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괜히 예

전 시합에 입었던 부상도 생각나게 하고 사람을 불안하

게 만들어요....(중략)...그때는 시합 전날에도 비가 내렸

고 시합 당일 슬로프가 딱딱해서 연습 라이딩을 하는데 

감을 찾으려 해도 안 되는 날 이였어요. 그때부터 불안

해 지기 시작하더니 역시나 시합 상황에서 잘 안되고 

다쳤어요. 생각해보면 이런 눈에 항상 다쳤던 것 같고, 

시합상황에서는 또 다칠까봐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긴

장도 많이 한 것 같아요(B선수).

그냥 흐린 날 말고 안개가 자욱해서 아무것도 안보

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날에 특히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많이 느껴요. 괜히 날씨 때문에 더 다칠 것 같고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드니까 긴장감도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어

요. 그리고 예전에 날씨가 흐릴 때 부상을 당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비슷한 날씨만 되면 그날생각이 나서 자신

감이 없어져요. 가장 큰 부분은 또 다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몸도 긴장이 되고 덩달아 마음도 

같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C선수).

3.1.2 국제대회의부담

해외 전지훈련 나가서 미국에서의 첫 시합 이였어요. 

앞으로 대회가 몇 개 더 있으니까 첫 시합에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대부분 선수들이 국제

시합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잘 풀린 경우가 많아서 

나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긴장감을 갖고 시합에 참여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긴장감과 부담감이 함께 있었

겠죠...(중략)...인스펙션할 때도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엄청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게이트가 어디 위치

에 있는지 자세히 보고 또 위험한 구간은 없는지 꼼꼼

히 살펴봐야하는데 해외에서의 첫 시합이라 많이 긴장

해서 머릿속이 하얗게 된 것 같은 느낌 이였어요. 그러

다 보니 불안정했던 어깨도 다치고 부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A선수).

전지훈련이나 국제대회에 나갔을 때 어깨를 진짜 많

이 다쳤어요. 월드컵이나 중요한 국제대회를 뛸 때는 

10번 뛰면 3번은 어깨를 다쳤어요. 국제 대회에 나가면 

성적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왜

냐하면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많은 비용도 투자해야하

고 무엇보다 국제대회 성적이 잘나오면 선수로써 받는 

혜택이 더 많아지니까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되면 

시합당시에 많이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스타트에 서

면 게이트를 어떻게 타야할지 생각해야하는데 집중력

이 많이 떨어지고 근육도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

서 국제시합을 뛰면 유난히 더 어깨부상이 많았던 것 

같아요(D선수).

뉴질랜드 전지훈련을 가서 국제시합에 참여할 때 진

짜 심하게 다쳤어요. 대회 뛰다가 넘어져서 날라 갔어

요. 팽당했어요...(중략)...그때는 해외에서의 시합성적이 

중요하니까 많이 긴장하고 부담감을 갖고 탔던 것 같아

요. 국제시합은 아무래도 국제 포인트가 줄어드는 경기

니까 심리적으로 무겁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긴장도 두 배는 더 많이 하고 

평소에는 쉽게 생각했던 게이트들도 국제시합에서는 

훨씬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C선수).

본 연구 결과는 Andersen & Williams[16]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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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같이 선수가 잠재적으로 긴장할 수 있는 경쟁상

황, 중요한 연습 상황에서 부상을 일으킬 수 있고 선수

가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상을 야

기할 수 있다는 결과와 일부 일치하며 Smith & 

Ronald 등[31]의 연구에서는 인지 및 특성불안이 모두 

부상에 취약 요인으로 구성한다는 연구결과 모두 일치

한다. 

선수들은 시합상황에서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날

씨 속에서 선수가 잠재적으로 긴장감 또는 불안을 느꼈

으며 그로인한 많은 부상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제 대회 및 전지훈련 상황과 같이 많은 비용을 

투자하거나, 성적이 중요한 대회일수록 선수들은 심리

적인 부담감 또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소 다른 대회보다 더 많은 부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면담과정에서도 한 선수는 유난히 

전지훈련 기간 및 국제대회에서 많은 부상을 겪는다고 

하였으며 덧붙여 국제대회의 성적이 주는 압박감 및 부

담감이 많은 상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수행 상황에서 실패에 대한 생각

이 불안감을 증가시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부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김재훈, 김영수[32]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태권도 시범에서 시범단원들

의 불안이 부상으로 이어지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김종수[13]의 연구자의 연구결과에서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안을 일으키는 환경에 의해

서 압박감 및 부담감을 느끼는 선수들에게 심리기술훈

련을 잘 발달시켜 긴장감을 완화하고 더불어 부상 또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2 성격특성

성격은 다른 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를 결정해주는 특

징적인 감정과 행동양식이며[33], 성격특성은 성격의 기

본이 되는 것으로 반응의 경향으로서 행동으로부터 추측

적으로 구성되는 개념이다[34]. 이러한 성격특성은 인터

뷰자료를 통하여 다수의 선수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성격특성 의한 부상관련 심리적 요인은 과한 

승부욕, 과한 자신감 등의 심리적 요인이 부상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2.1 승부욕

일단 저는 승부욕이 좀 있어요. 평소에 지면 잠도 잘 

못자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주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중략)...원래 스포츠라는 

게 이기고 지는 것이 승부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

래서 승리가 전부이고 엄청 이기고 싶은 마음 큰데, 그

게 잘 안돼요. 그래서 더 욕심내게 되고 과하게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면 또 다쳐요. 그게 저의 부상의 큰 원인

이 되는 듯해요. 그런데 알면서도 잘 극복이 안돼서 선

수생활을 포기하게 된 것 같아요(A선수).

매일 시상대에 올라가는 건 제가 아니라 다른 선수 

였어요. 시상대에 올라가는 것을 저는 매일 지켜봐야만 

했어요. 저같이 강한 승부욕을 가진 사람은 지는 순간

이 너무 힘들었어요. 남들은 대학교진학을 목표로 하기

도 하고 다른 목표도 있었는데 저는 무조건 경쟁자를 

이기고만 싶었어요. 이렇게 지기 싫어하는 승부욕이 시

합상황에서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또 심적으로 계속 스타트대에서 스

스로를 많이 다그치기도 했었어요. 스스로를 많이 괴롭

혔죠(D선수).

3.2.2 과도한 자신감

스노보드 성적이 가장 좋을 때는 고3때였어요. 그때

는 학년 중에 제일 고학년이기도 하고 그 해에 열린 시

합에서 3번 연속으로 금메달을 따기도 해서 한참 자신

감이 최고조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점점 심적으

로 열심히 안할 때도 있고 자만하고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다쳤어요. 다치고 나

니까 알았어요. 그때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과하게 자

신감만 넘쳐서 타다보니 게이트도 못보고 다쳤구나. 알

았죠...(중략)...항상 저는 자신감이 넘쳐서 방심하다가 

다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 자신을 믿고 자신감 넘치

게 타는 스타일 이였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늘 부상이 

있을 땐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할 때 다치는 것 같아요. 

너무 자신만 믿고 타니까요(B선수).

그때는 1차전에는 너무 잘 탔어요. 기록이 1등이 었 

던 걸로 기억합니다. 1차전을 너무 잘 타서 자신감이 

넘친 상태에서 2차전을 탔는데 방심해서 다친 것 같아

요. 그날은 완전히 방심했어요. 미친 듯이 게이트를 탔

는데 게이트 옆에 고랑이 있다는 거를 생각도 안하고 

그냥 막 질러서 탔어요...(중략)...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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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고 그때는 정말 거침없이 달렸어요. 제가 다

칠 줄 몰랐습니다. 너무 안도하고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감이 고조된 것 보다 저하가 된 것 같아요

(C선수).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존중감, 강인함, 특성불안과 

같은 성격요인들이 부상에 영향을 준다고 논의한 For

d, Robert & Gordon[17]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특히 자존감이 너무 낮거나 높을 때, 강인성

이 낮거나 너무 높은 수준일 때  더 많은 운동 부상을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상황적 통제가 부족 

할 때 운동선수들이 더 큰 부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

였다[35].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스포츠의 특

징인 경쟁상황에서 상대를 이겨야한다는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과한 승부욕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

히고 있으며 실제로도 면담 상황에서 한 선수는 본인의 

과한 승부욕으로 인하여 잦은 부상을 나타났다고 하였

다. 또한 높은 자존감과 강인함으로 인하여 주의력이 

낮아져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선수의 주의력이 

감소하여 부상을 당한다는 이론을 설명한 류호상[36]연

구자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또한 긴장감 저하는 

태권도 시범에서 부상으로 이어진다는 김종수[13]의 선

행연구와 지나친 승부욕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부상의 

원인이 된다는 황우성, 변원태, 강동균[14]의 연구의 결

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수의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과한 자신감 및 승부욕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반응은 주의력 저하 및 상황 통제력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어 선수 개인에게 심리기술훈련을 적용해야한다

고 사료된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높은 수준의 

특성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코치 및 감독 선생님의 지도

도 중요한 요인이라 판단된다.   

3.3 주요타자기대

기대는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이 갖는 가치나 태도, 

행동[37]이며 주요타자는 코치, 감독, 가족 등 중요한 

타인들을 나타낸다. 이러한 주요타자들이 선수들에게 

갖는 기대는 선수들에게 심리적 부상요인으로 작용하

는 것을 귀납적 내용분석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3.1 코치

1차전을 끝내고 코치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1차전 

성적이 잘 안 나서 실망하고 있었는데 코치님께서 ‘2차

전 잘 타면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해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초를 좀 앞당겨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무리를 많이 했죠. 코치님께서 응원해주시니까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늘 기대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가끔 기대에 부응이 안 

될 때는 불안감도 생기고 자책도 많이 해요. 더 잘 해야 

하는데 잘해서 다른 팀한테 잘한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리할 때도 많죠. 그래서 꼭 다

쳐요(A선수).

코치님께서는 늘 잘 챙겨주셨는데 가끔은 ‘너는 지면 

말이 안 된다. 여기서 누구한테 지면 보드를 그만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저는 충분히 잘할 

자신도 있고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심적으로 더 흔들리고 

멘탈도 많이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더 잘 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중략)...시합 중에 코치님이 슬로프 어딘가 서있는걸 보

면 코치님께 뭔가 ‘잘 보여야겠다. 잘 타야겠다.’ 이런게 

있어서 시합 중에 계속 심리적으로 신경이 쓰이고 당시

에는 압박감도 엄청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에 부

응하려고하는 욕심에 코치님 보는데서 더 과감하게 타

려고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았어요(B선수).

3.3.2 부모님

부모님은 운동을 하지 않길 바라셨어요. 제가 자꾸 

다쳐서 오니까 ‘올해만 하고 그만하자, 그만해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늘 제가 설득했죠. 메달 

따면 대학갈 수 있고 국가대표 하고 싶다고 설득하고 

설득했어요.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하시니까 제가 시

합 당시에 욕심도 많이 내고 성적에 집착했던 것 같아

요. 저는 다른 것 말고 진짜 보드가 타고 싶고 그때는 

보드를 무슨 일 있어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서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만큼 더 이 악물고 탔던 것 같

아요. 그래서 결국 또 다쳤죠(A선수).

저희 집은 국가대표나 시합성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

았습니다. 늘 중요한 시합에서는 잘하라는 부담감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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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편이였어요. 국가대표팀을 항상 유지해야만 하는 부

담감도 엄청나게 컸어요. 스스로도 국가대표를 하고 싶

은 마음이 컸지만 강압적으로 하라고 하면 모든지 스트

레스 받고 더 힘들잖아요. 보드가 좋고 타는 것도 좋지

만 외부에서 오는 압력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시합 때 

더 집중이 안 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중략)...부상으

로 인해서 컨디션이 언제 안 좋아 질지 모르는 부담감

과 함께 아버지의 기대감도 엄청 높았기 때문에 스트레

스는 더 높았어요(C선수).

저는 부모님이 운동하는 것에 대해 반대가 엄청 심

하셨어요. 그래서 시합에 더 많이 집착했던 것 같아요. 

특히 선수생활 당시에 전지훈련 등 훈련비에 지원금이 

많이 필요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방

법이,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실력으로 보여

주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이렇게라도 보여드려서 보

드를 계속 타고 싶었어요...(중략)...제가 보드를 시작하

자마자 성적이 좋은 편이였어요. 1년도 안돼서 전국체

전에 좋은 성적을 거뒀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코

치님들도 욕심이 나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기대하시

니까 승부에서 더 욕심이 났고 또 지게 되면 화가 많이 

났어요(D선수).

본 연구의 결과는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과 지지가 

선수의 부상 위험을 더 높인다는 것을 제시한 Smith, S

moll, Ptacek[38]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선수들의 

부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선수들은 코치 및 부모님과 같은 주요타자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하여 시합 자체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

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담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

면 부모님의 반대 및 강한 기대감으로 인하여 시합 상

황에서 스트레스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선수는 코치님의 기대에 부흥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시

합당시 불안상태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Scanlan & Ravizza[39]의 연구결과처럼 시합

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적 문제 및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등 시합 외적인 여건과 일상적인 생활의 혼란함에

서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코치, 가족, 

타인, 외부와의 불화 혹은 갈등, 지원 부족 등의 사회적 

지지에 따라 심리적으로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조은

정, 박범영[40]의 연구와 일부 일치하며, 타인의 기대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는 박정근[41]연구자

의 연구결과에서도 일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빠른 스피드가 요구되어 미세한 실수에도 중증

이상의 부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므로 타 종

목에 비해 부모님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연구결과의 특징이며 선수들은 부모님의 반대에 시합

성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또한 

사계절이 특징인 한국에서 겨울스포츠선수를 한다는 

것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의 지나친 관심 및 선수생활반대가 많다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선수들의 

부상과 관련하여 스트레스가 높아지지 않도록 선수 개

인의 심리기술훈련 지식습득이 필요하며 코치님들의 

개별지도가 더욱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된다. 

3.4 능력과 기대의 불일치

심리학 분야에서는 인간행동이 목표를 중심으로 조

직된다는 점 강조하고 있으며[42] 목표에 있어서 부정

적인 불일치지각은 불편감을 자극하고 인지부조화를 

일으킨다[43]. 따라서 본인의 능력과 기대의 불일치가 

심리적인 부상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본 인터뷰결과

를 통하여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성적이 가장 중요한데 그

시기에 부상이 가장 많았어요. 그때 성적이 대학진학이

나 대표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한참 부담감이 많아

서 스트레스가 제일 많았을 때 였어요. 그때는 메달하나

하나가 정말 중요했고 일단 다치지 않는 것보다 대학을 

가기위해서 메달에 더 큰 욕심이 있었어요...(중략)...대

학을 가기위해서 중요한 시합에서는 괜히 긴장되는 마

음에 스타트대에서부터 평소에 안하던 행동을 하거나 

평소 제가 하던 루틴이 깨지는 경우도 많았어요(A선수).

‘올해 시합을 잘해야지 이 성적으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라는 마음으로 시합에 참여하다보니 계속 

아프고 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이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중략)...당시에는 청소년대표를 하고 있었

으니까 시합성적이 좋아야 국가대표도 될 수 있고 하니

까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시합에 참여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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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제가 국가대표가 되길 바라는 사람도 많았고 시합을 

하다보면 밑에 중요한 사람들도 보고 있으니까 그런 중

요한 시합에서는 더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차서 

연습 때 봤던 게이트도 잊고 그냥 지나가버리고 결국엔 

게이트 박자를 놓쳐서 실수하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았

던 것 같아요(B선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국가대표팀 이였는데 그

때는 무엇보다 좋은 성적을 내야한다는 부담감이 컸었

어요. 늘 시합에 참여할 때도 그런 부담감과 스트레스

가 있었어요. 이 자리를 지켜 내야하고 대회에 나가서 

무조건 성적을 내야하는 상황 이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대표 자리에서 다시 내려와야 하니까요...(중략)...1

등을 꼭 해야 했어요. 그때는 시합이 완전히 승부사였

죠. 중요한 대회의 시합스타트에 가면 살얼음판 이예요 

친구면서도 경쟁자이고 경쟁자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긴장하고 조급해 하는 거죠(C선수).

성적이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국가대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의 시합에서는 오직 포인트만 생각하게 되

고 국가대표만 머릿속에 떠올라요. 심지어 그때는 꿈을 

꿀 때마다 대표팀 다는 꿈을 꾼 것 같아요. 대회당시 시

합장에서는 정말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중략)...

고등학교 시기에는 입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나

도 상한번만 타보자’ 라는 생각에 컨디션 관리를 하지 

못한 상태로 훈련과 시합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결국 

피로골절로 인한 부상을 또 겪게 됬죠(D선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선수개인의 능력과 기대에 대

한 불일치가 선수들의 부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나

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수들에게 스트레스를 나

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선수들의 면담내용

을 토대로 살펴보면 대학진학, 국가대표, 직책유지 등의 

이유로 상당부분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 

중요한 시기의 성적이 지위의 변화나 사회적 변화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부상이 많은 상황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가진 운동선

수가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 선수들 보다 더 많

은 부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다수의 선행연구[16,4

4,45]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진학

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대부분의 선수들이 고등학교 

선수시절에 많은 부상을 경험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특

징이다. 부상 위험이 높은 운동선수들은 스트레스 관리 

훈련 후에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선수들 보다 적은 부

상을 입는다는 Maddison & Prapavessis[46]의 연구

결과에 따라 운동선수와 스포츠 전문가가 선수의 주요

한 변화와 스트레스에 대하여 자주 질문하고 훈련 시에 

주의 깊게 관찰하여 스트레스를 조절 하여야 한다고 사

료되며 중요한 시합시기를 겪는 선수들에게는 심리적

인 지원까지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5 부상 트라우마

심리학에서는 마음의 상처로 심리적 외상(psycholo

gical trauma)즉, 트라우마를 의미하며 과도한 위험과 

공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충격으로 인한 포괄적인 

외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47]. 선수들이 겪었던 부상

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을 일으켜 2차적인 부상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나타났으며 구

체적인 심리상태는 다음과 같다. 

일단 다치고 나면 다음대회에 계속 영향이 있어요. 

휴식이나 재활이 없고 시즌 때는 바로 훈련을 해야 하

는 상황이 예요. 그래서 아픈 상태인데 또 타야하고 그 

상태에서 시합에 참여하면 어깨가 또 빠지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고 심리적으

로 시합 때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중략)... 원래는 두려움 없이 잘 타던 코스인데 부상이 

이후에 두려움이 강하게 생겨서 손에 땀도 나고 심박수

가 올라가면서 예전처럼 못 탈 것 같은 경험을 한 적도 

있어요. 또 다쳤던 코스를 지나면 몸이 으스스한 느낌

이든 적도 있죠. 그때는 진짜 무섭고 두려웠던 것 같아

요. 그래서 제가 보드를 그만둔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A선수).

시합 당시에 저 스스로를 못 믿었던 것 같아요. 부상 

입었던 부위가 시합 당시에 언제 안 좋아 질지 모르니

까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 때 마음가

짐이랑 대회 때 마음가짐이랑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

요. 부상이후에 복귀하고 나서 안하던 행동도 많이 하

게 되고 심리적으로 정말 많이 자신감이 떨어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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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다쳤던 경험이 크게 두려움으로 남아있던걸 다음

시합에 나갔을 때 알 수 있었어요. 시합을 할생각하니

까 손에 땀도 나고 배도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거 극복하는데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C선수).

시합 당시에 과거에 부상으로 인해서 어깨가 어느 

정도 동작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니까 오른쪽 어깨까지 

불안해졌어요. 과거에 입었던 부상이 시합에 영향을 주

니까 스스로도 많이 열 받았어요. 스스로 자책하게 되

고 ‘나는 왜 이렇게 부상이 많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

게 되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부상이 시합을 더 불안하

게 하는 것 같았어요...(중략)...해외시합에서 크게 다쳤

었는데 그 다음해에 부상을 입었던 시합장소와 같은 곳

에서 시합을 했어요. 막상 그 장소에 도착했는데 연습 

라이딩도 못할 정도로 손이 덜덜 떨리고 급격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코치님한테 이야기하고 그 

시합은 포기했어요. 그만큼 부상이 시합에 큰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D선수).

본 연구의 결과는 선수들이 부상과 부상으로부터 회

복할 때에 겪는 스트레스 중 가장 큰 원인은 신체적인 

요인이 아닌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보고한 Gould et al

[48]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선수들의 면담내용

을 토대로 살펴보면 부상으로 인한 컨디션 저하 및 자

신감저하, 수행력 감소로 인한 불안감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usack et al[49]는 작은 외상

일지라도 10~30%는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

고 있다고 하였으며 Biano, Malo & Orlick[50]는 완전

히 회복상태나 현장에 다시 복귀해도 재발에 대한 두려

움 때문에 불안과 우울, 좌절감은 현저하게 남아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알파인스

노보드 선수들이 미세한 실수에도 큰 부상을 입었음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들은 다음 시합상황에도 

상당부분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알파인스노보드 선

수들의 부상을 심층적으로 예방할 방안들을 파악해야

하며 신체적, 심리적 요인들을 섬세하고 과학적이게 관

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부상이후에도 선수

들이 하루빨리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스포츠 심리상담사 

및 전문가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판

단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우수 알파인스노보드 선수들의 부

상 요인을 심리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있

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수 알파

인스노보드 선수 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

으며, 이에 질적 연구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수 알파인스노보드 선수들의 부상 요인 중 심리적 

관점의 요인에서는 ‘특성불안’, ‘성격특성’, ‘주요타자기

대’, ‘능력과 기대의 불일치’, ‘부상 트라우마’의 5개 요

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세부영역은 8개, 원자료는 25개

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5개 심리적 부상요인은 연구

대상자의 원자료를 사례 중심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실

증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면담자료는 미래의 알파인스

노보드 선수들 및 코치진들에게 부상에 관련한 심리적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

다. 또한 더 나아가서 부상에 대한 예방 및 대책 수립에 

관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이러

한 모든 자료는 궁극적으로 국내 설상 종목의 운동선수

들의 경기력과 운동선수로서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

를 가져다주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성별, 경력, 직책 등 집단별 

차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미래

의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하여 집단별 차이에 따른 심

리적 부상요인에 관한 비교분석 연구가 진행된다면 설

상종목의 선수들에게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자료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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